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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국민 헌혈로 모은 혈장
적십자, 제 사에 헐값 판 ”

면세점· 주시장에 中企 진출 법안 발의 

‘反재벌 공 ’ 설계한 전직 의원

 문재인 대통  23일 홍종  중

벤 기 부 장관 후 (사진)

를 명 면  정부 출  166일 만

 내  인선  마무리됐다. 수

현 청와대 대변인은 날 오후 브

리핑  홍 후 는  대기  중

의 경제 를 중 ·벤 기  

중 으  전환 고, 공정거래 질

 립과 대·중 기  협  등을 

통해 양질의 일 리 창출  기

할 것으  기대한다 고 말 다.

홍 후 는 문 대통 의 경제

정  오른팔  꼽히는 인물 중 

다. 대선후  캠프  중앙선

거대 본부 부본부장을 맡  반

(反)재벌정  공 을 다듬는 데 

주도적인 할을 다.   19대 

선  대기  집단  집중한 세  

감면 혜 을 줄  중 기  줘

 한다는 분 형 정 을 주  발

의 다. 주 장  중 기  

진출할 수 있도  원 는 주세

 개정안도 발의 다. 면세  

허 갱신 기간을 기존 1택년  확년

으  단 는 내용의 관세  개

정안(일명 홍종 )으  잘 알

져 있다. 다만 홍 후  중 ·벤

기  및 화  산  관련 현장 경

험  다는 것은 으  꼽힌

다. 당  청와대는 벤 기  출신 

기 인을 물 만 후 들  

주 신  의무와 청문  부담 

등을  난 을 인 것으  

알 졌다. 

내달 열릴  인사청문 는 

험난한 과정  예상된다. 당은 

날 코드 인사  은 인사 라며 

일제히 판 다.  반면 중 기

중앙 는    한  경제  당면한 성

장 한계를 기 위한 혁신과 

벤 창  생 계 환경 성  앞

장설 수 있는 적 라며 환  성

명을 냈다. 다만 일 선   

출 는 부 인 만큼  정 을 

붙일 힘 있는 장관  필 다

며 현  의원  닌 홍 후  

런 할을 기 는 부 일 

수 있다 는 리도 왔다. 
 조미현/이우상  기자  

 mwise@hankyung.com 

“K바 오, 글로벌 네트워크부터 쌓아 ”

 대한적 사  민 헌혈  은 

혈장을 원 의 7택타 수준으  제

사  판 해 2택1확년부터 까

 화9택 원의 손실을 봤다는 주

장  제기됐다. 적 사  혈장을 

헐값  공 해 제 사  혜를 줬

다는 적 다. 제 사들은 2택년째 

혈 제제 격은 묶 둔  혈장 

격만 라 수 산을 맞  못

고 있다고 맞 고 있다.

23일  건 위원  기동

민 더불 민주당 의원  따르면 

적 사는 와 S착플라즈

마  성분 혈혈장을 표준 원  

대  6확~7택타 수준으  공 다. 

성분 혈혈장은 혈 을 취한 뒤 

혈장 성분을 분리한 것으  혈

제제 원료  쓰인다. 

적 사  공개한 성분 혈혈

장의 L당 표준원 는 16만7택택2원

만 납품 격은 11만862택원으  확

만원 량  났다.    러  혈

제제사  제 사   오히  손해

를 끼친다는 주장  오고 있다. 

적 사의 혈장 공 격은 

1998년 L당 7만98택택원  2택택8년 

1택만862택원으 , 2택1화년 11만862택

원으  인상됐다. 를 원료  

는 혈 제제인 알부민 격은 1998

년 8만92택택원  2택택8년 8만873택

원 으  오히  격  인 됐다  

달 9만3확화9원으  정됐다.   

 전예진  기자  ace@hankyung.com 

한 의 오헬스는 신  개발, 

의료기기, 데 터 등  많은 

진전을 고 있습 다. 화  산

혁명 대 는 를 잘 융합 는 

것  중 합 다. 또  치를 알

기 위해 주  글 벌  참

는 것  필 합 다.

데 드 플 레스 오센

리 대표(사진)는 23일 울 삼성동 

코 스  열린 2택17 코리

오플러스 콘퍼런스  참 , 기

연을 통해 같  말 다. 오센

리는 미 의 대표적인 오 분

 전문 다.  

는 오 경쟁  한 은 

 3위, 세계  13위 수

준 라며 한  혁신 들은 

적인 연 개발은 물론 공  및 

데 터와 융합해  한다 고 언

다. 신  개발의 패러다  

데 터 분  중 으  변 할 것

란 판단 다. 신 후 물질  

반응  않는 환 들  떤 정

를 고 있는  중 고, 

는 상의 표 설정 및 험 설

계 도 많은 부분을 할 것

으  봤다.

세계적 오 네 워크 활용의 

중 성도 다. 플 레스 대표

는 한 의 상 데 터와 인프라

는 뛰 만 글 벌 신 으 의 

능성을 다고는  않

는다 며 글 벌 오 관련 기

과의 네 워크를 활용해  글 벌 

세  부합 는 연 를 할 수 있

다 고 적 다.

번 사를 주최한 한

오협 는 미  사 세 공대

(MI비)의 산  연계 프 램(MI비 

ILP) 관계 들을 청 다. MI비 

ILP 는  머크 육S착 사 피 

등 글 벌 제 사들  참 고 

있다. 내 는 삼성전  L육전

 두산중공  S착 스 등 네 

곳  참 고 있다.

 한 오협 는  번 콘퍼런

스를 계기  오산 계의 글

벌 네 워크 장을 본격적으  

할 계 다. 

 한민수  기자  hms@hankyung.com 

플로 스 바이오센추리 대표

코리아바이오플러스 강연

네오팝  LED 목걸이‘펫밴드’

반려동물이 주인과 10이상 떨어지면 알람 울려
 2택1확년 2월 설립된 스 (신생 

벤 기 ) 네오팝의 해 예상 

출은 확 원 다. 은 미미한 수

준 만 진 대표는 성장을 

관 고 있다. 반 동물용 LED(발

광다 오드) 걸 인 펫밴드의 

장 반응  상치 않 다.  

대표는 세계 반 동물 장은 

2택택3년부터 연평균 1택타의 성장세

를 고 있다 며 사람용 템

을 해 장 다 도 설 

계 라고 말 다.

○LED로 반려동물 식별
펫밴드는 반 동물의 름과 전

번호  표 되고 위치 적 기

능 등  들 있는 LED 걸 다. 

반 동물  주인 게  1택맥 

상 멀 면 알람  울  산 을 

다  반 견을 버릴 염

 다. 밤 는 LED 불빛  

오기 때문  교통사고 등을 방

한다.

 대표는 완견을 키우다 사

 디 를 떠 다. 는 

밤 산  중  완견  전거  

치일 뻔 는데 눈  잘 도  

LED 인 표를 달 주면 좋겠다

고 생 다 며 상용 된 제품

 마땅찮   개발 다 고 

말 다. 기 름을 건 사 을 해

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다.  대

표는 반 동물 장은 미  럽

  일본 도 히 성장

고 있다 며 한 도 성장 잠재

 있다고 판단 다 고 말 다. 

2택13년 6월부터 본격적으  개발

을 다.

반 동물 장  대기 까  뛰

들고 있 만  대표는 신만

만 다. 기술  충분히 경쟁

 있다고 기 때문 다. 펫밴드

는 반 동물  용 는 웨 러

블 제품인 만큼 몸  을 때 

거부감을 줄 는 기술  관건

다. 네오팝은 상 실리콘을 활용

해 걸 를 얇게 제 는 기술

을 선 다.  대표는 관련 허

를  네 개 사만 고 있다

며 대기  제품도 우리 기술을 사

용 는 경우  많다 고 말 다. 네

오팝은 허기술 다섯 개를 

고 있고 3택건을 출원 다.

○응원도  암밴드 개
네오팝은 사람용 웨 러블 장

도 진출 다. 일본 장  

운 판 를 개 한 결과다.  대표

는 장성을 고 년 일본  

인을 세웠다. 한 다 반 동물

 2~3  많고 장 규 도 1택  

커  을 원 는  많

을 것으  생 다. 는 일본의 

한 엔터테인먼 사  제품을 

고 돌 룹 콘  사용할 

응원도 인 암(a작맥)밴드를 제

해달라고 청 다 고 말 다. 암

밴드는 좋 는 수 름을 띄

우거  LED 불빛을 쏘는 팔찌  

활용되고 있다.  대표는 최근 

C차 계열사 한 곳 도  1만 개를 

주문 다 며 격은 3만원 정도

인데 반응  좋  1택만 개 량 팔

릴 것 라고 말 다.

 대표는 제품 개발은 느 정

도 끝낸 상황 라 제는 해외 거

래   등 적인 면  중

다 며 마케팅 량 를 

단기 표  꼽고 있다 고 말 다. 

장기 표는 미  장 안 다. 

는 미  진 기 까다 운 

장 라 , 판  널 등 

완할  있 만 규  커 안

면 사  실한 궤도  오

를 것 라고 말 다.

 조아란  기자  archo@hankyung.com 

밤에는 LED 불빛 비쳐

교통사고 등 방  효과

액상실리콘으로 제조

얇게 만들어 거부감 줄여

응원도구 암밴드  개발

일본시장서 판로 개척

○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은 
이메일(jkim@hankyung.
com)로 신청 습니다. 한
경제신문 홈페이지(event.
hankyung.com)를 참조하
세요.
○10월의 으뜸중기 제품 △여
명테크-막힘 해소 초절수 양
변기 △유투-물에 빠진 벽지 
△네오팝-LED 펫밴드 △케이
와이피-리튬 자동차 배터리 

중소기업·바이오

한샘, 3분기  출·영업  호조

종합 ·인테리 체인 한샘

  3분기 출과 

 호실적을 거뒀다. 한샘은 3분

기 출  확26확 원, 은 

화93 9택택택만원으  잠정 집계됐

다고 23일 공 다. 년 3분기 

대  1택.9타, 16.8타 증 한 수치

다. 은 2분기(328 원)

와 교해 확택타  증 다. 부

문별 는 부엌과 실 등 인테리

사 부문  17화2 원으  전 

분기 대  장 큰 성장세를 

다. 부엌 통사  238확

원, 기  부문은 113확 원을 기

다.  들  3분기까  누적 

출은 1 확택29 원, 

은 123택 원 다.

한샘 관계 는  플래

스토 와 대리  등 장  꾸

준히 늘면  출 증 세  

고 있다 고 설명 다.

  문혜정  기자  selenmoon@hankyung.com 

기전문기  창뮤  중  

피  교  장  진출한다.

창뮤 은 중  상  

미  피  교 체 베스틴인

터내셔널 피  센터와 

무협 을 체결 다고 23일 발표

다. 창뮤 과 베스틴은 2택2택

년까  중  베스틴탁 창 피

 스튜디오(B각S) 맹  확택택택

 곳을 열기  다. 베스틴은 

교재와 사 등 교  콘텐 를 제

공 고 창뮤 은 기 공 과 

스 관리 등을 맡는다.  

 이우상  기자  idol@hankyung.com 

기동민 민주당 의원 제기

홍종학 중기부 장관 후보자는

서영진 네오팝 대표는 반려견 목걸이로 개 한 LED 펫밴드가 지금은 콘서트장 응
원팔찌로도 활용되고 있다 고 말했다.

中 피아노 교육시장 진출

영창뮤 , 美업체와 제휴

작년比 10.9%·16.8% 


